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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한국 불교, 세계가 주목할 콘텐츠” 

시흥=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1992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인근 한 선원. 

16살 소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이날 숭산 스님 제

자가 법문한 ‘부처님 생애’는 소녀에게 큰 울림

으로 다가왔다. 소녀는 가장 높은 지위로 태어났

지만 가장 낮은 자세로 임했고 가난하고 병든 자

에게도 공평했던 2600년 전 부처님 이야기에 매료

됐다. 어머니를 여인 직후 삶과 죽음에 대한 해답

을 찾고자 헤매던 중 부처님을 만난 것이다.

동유럽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는 우리

나라에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다. 국토의 1/4이 

숲이고 2800개가 넘는 호수가 있으며 산 하나 없

는 평원의 나라다. 인구 200만 명이 겨우 넘는 이 

작은 나라는 1944년 소련에 점령돼 위성국가로 오

랫동안 철의 장막에 가려져 있다 1990년이 돼서야 

독립국이 됐다. 오랜 기간 동안 가톨릭을 국교로 

했고 소련 점령기에는 종교가 금지돼 종교서적은 

모두 금서였다. 독립과 동시에 새로운 문물이 물

밀 듯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종교도 그중 하나였

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으로 혼란스러웠던 

소녀에게 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랐다. 부처님

은 소녀에게 크나큰 의지처가 됐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일주일에 서너 차

례 선원을 찾았다. 참선하는 순간순간이 마냥 좋

았다. 기도와 수행을 이어가다가 어느 날 부처님 

가르침 안에 진정 행복이 있다는 걸 알았다. 대학 

졸업식 직후, 한국행 비행기를 탄 그는 서울 화계

사에서 1년간의 행자생활 후, 2002년 대안 스님을 

은사로 사미니계를 받았다. 대안 스님은 원보(圓

寶)라는 불명을 내려줬다. ‘보배는 이미 우리 안

에 있다’는 의미였다.

2007년 봉녕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제방선원

에서 안거하며 은산철벽을 마주한 원보 스님은 

이후 시흥 법련사에서 기도하며 리투아니아에 한

국식 선불교도량을 만들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그렇게 수 년, 법련사 옆 빈터에 목재를 보관하

고 기와와 주춧돌을 준비하던 스님의 바람이 드

디어 결실을 맺었다. 2016년, 수도 빌뉴스 인근 쵸

비쉬키스에 ‘선림원’을 개원한 것이다. 숭산 스

님의 걸음으로 선의 토대가 마련됐긴 하지만 불

모지나 다름없는 동북부 발트해 연안에 원보 스

님의 전도를 기점으로 선풍이 휘날리게 됐다.

선림원은 창립 기반 마련부터 재가불자들 신심

의 결정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후 선림원

은 코로나19 이전까지 매일 수십명이 모여 참선

하는 선원으로 성장했다.

선원이 안정되자 한국으로 돌아온 원보 스님은 

법련사에서 1000일 기도를 이어가며 부처님 법음

을 세상에 퍼지게 할 방법을 고민했고 유튜브를 떠

올렸다. 양질의 콘텐츠는 문서보다 빠르고, 효과적

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다.

“무엇보다 한자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으로 인

한 오역으로 불교 관련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는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정확한 정보를 

담은 다양한 외국어 불교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야겠다고 다짐했죠.”

아이디어는 넘쳐났지만 제작에 필요한 프로그

램을 익히느라 속도가 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해 11월, 조계종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릴 외국

인 홍보인력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유튜브 공

모전을 발견했다. 원보 스님은 곧장 공모전에 응

모, 한국에 불교가 전래된 과정과 한국불교의 역

사를 애니메이션으로 소개했다.

짧은기간 준비한 것이었지만 스님 제출한 작품 

‘불교가 어떻게 한국에 왔을까요?’는 이번 공모

전에서 은상 수상의 영예를 앉았다. 컴퓨터 프로

그램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한 상태에서의 도전이

었기에, 여러 그래픽 툴을 하나하나 공부해가며 

만드느라 품이 많이 들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은 다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줬다. 원보 스님은 머릿속으로만 

되뇌었던 아이디어들을 엮어 하나씩 결과물로 내

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현재 이를 실행 중이다. 선

사들의 이야기와 가르침, 선시 등 다양한 콘텐츠

들이 잘 번역된 외국어 영상으로 만들어질 순서

를 기다리고 있다.

원보 스님은 “스님들이 수행을 중심으로 선방

에 모여 있고 선사의 가르침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한국불교의 ‘살아있음’이야말로 세계가 주

목할 가장 강력한 불교 콘텐츠”라고 강조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 이외에도 원보 스님은 리투

아니아 은행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명상 수

업도 진행하고 있다. 스님은 반년 째 온라인을 통

해 실시간 진행되는 명상 수업에서 호흡과 함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오전 근

무 시작 40분 전, 이른 시간 시작함에도 은행원 

20~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수업에 동참하고 있다. 

비대면 명상 수업은 은행 측이 먼저 원보 스님에

게 연락을 해 와 성사될 수 있었다. 

“전 세계인들이 명상을 찾고 있는데 한국인들

은 깊은 좌선 전통의 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안타까워요. 명상은 젊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가장 쉽고 건강하게 알리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

면으로 세계에 한국불교를 알릴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글귀로 경허 선사의 ‘세간만법(世間萬法)’을 꼽은 원보 스님은 “모든 중생들이 이미 완벽한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세상의 변하는 일에만 얽히고 있다”며 “깨달음을 주는 선사들의 다양한 시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유튜브포교 첫 발 내딛다 원보 스님

조계종에서 주최한 유튜브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애
니메이션 ‘불교가 어떻게 한국에 왔을까요?’의 한 장면.

16세 처음 만난 부처님 법 감화

2002년 대안 스님 은사로 출가

법련사 소임보며 리투아니아에

“한국 선불교 도량건립”을 발원

2016년 선림원 개원 후 천일기도

외국인용 불교 콘텐츠 제작 다짐

선사 가르침 등 다양한 콘텐츠로

“세계에 한국 불교 강점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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